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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현역 최고 포수 양의지(두산 베어스)가 프리에이전트(FA) 신청을 앞두고 있다. 그는 팀 전력의 절반이라고 평가될 만큼, 투수력과 공격력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소속팀 두산이 그를 붙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시리즈 우승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가 양의지 쟁탈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작은 사진은 롯데 신임 사령탑 양상문 감독(왼쪽)과이윤원단장. 스포츠동아DB

KBO리그 현역 최고 포수로 꼽히는 양의지(31·
두산 베어스) 쟁탈전에 최근 수년간 프리에이전트
(FA) 시장을 주도한 ‘큰 손’ 롯데 자이언츠가 뛰어
들 전망이다.

FA 신청을 앞둔 양의지는 역대 최고 수준의 투
수리드 능력과 시즌 20홈런·OPS 0.9 이상이 가능
한 공격력을 함께 갖춘 대형 포수다. 양의지를 영
입하는 순간 팀 마운드전력과 공격력이 함께 급상
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장을 앞둔 FA시장에

서 과연 어떤 팀이 양의지에게 관심을 기울일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유다.

원 소속팀 두산이 우승 재도전을 위해 양의지와
잔류협상을 앞둔 사이, 롯데도 사실상 참전 준비
를 끝냈다. 복수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몇몇 구단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사이에
서는 롯데의 FA시장 참전 준비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18일, “롯데가 뛰어들 것

으로 보인다. 두산과의 협상결과 그리고 롯데가
어떤 제안을 할지가 전체 FA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크기 때문에 주목된다”고 말했다. 롯데는 대외
적으로 올해 외부 FA시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최정상급 포수를 영입할 수 있는 좋
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내부 판단이 섰다는 관
측이다.

치열한 협상전의 결론은 롯데가 어떤 수준의 계
약서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양의지는 자신을
정상급 선수로 성장시킨 두산에 대한 애착이 높
다. 스스로의 경기 운영 스타일을 존중하는 코칭
스태프와 신뢰도 두텁다. 그러나 프로는 결국 계
약서 내용이 선수에 대한 구단의 가장 확실한 평
가서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경영진우승의지확고…내부판단마친듯
이대호 등 최근 3년 FA 426억원 쓴 큰손
포수보완기회…원소속두산과협상변수

롯데가움직인다
양사냥을위해…

300만명이 빠졌다…음악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팩트와 픽션 사이 ▶ 2면

엘리트선수와 사회인야
구, 그리고 일반 야구팬이 하
나가 돼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야구축제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기장군이 주최하고 ㈜오투에스앤엠과 부

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동아가
주관하는 ‘2018 기장 국제야구 대축제’가
11월 19일부터 2주간 부산시 기장군 기장현
대차드림볼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메인프로그램인 기장국제야
구대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됩니다. 기
장국제야구대회에는 리틀과 초·중·고 엘리
트선수들, 사회인야구팀, 실버팀, 여자야구
팀, 장애인야구팀 등 총 130여 팀이 참가해
부문별로 기량을 겨룹니다. 중국과 홍콩의 사
회인야구 대표팀도 참가합니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전 세계를 대상
으로 운영하는 야구체험 프로모션인 ‘MLB로
드쇼’와 KBO 명예의 전당에 전시될 기념품들
을 미리 만나보는 ‘명예의 전당 프리뷰 쇼’가
축제 기간 상시 운영됩니다. 축제 공식홍보대
사인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를 비롯해 프로야
구 스타 선수들이 함께하는 야구선수 팬 포럼
과 사인회, 그리고 베이스볼 스킬캠프도 마련
됩니다. 야구 산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야구의발전방향을모색하는야구발전포
럼이 열리고, BMK 등 유명 가수들을 만날 수
있는 야구장 콘서트도 개최됩니다. 다양한 행
사 프로그램과 자세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
(www.gibf.kr)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뀫기간: 2018년 11월 19일(월)∼12월 2일(일)
뀫장소 :부산시기장군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뀫주최:기장군
뀫주관 : 스포츠동아 ㈜오투에스앤엠 부산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
뀫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장
군의회기장군도시관리공단

“신바람꺠‘겨울야구’가 왔다”이대호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 오늘 개막

12월2일까지부산기장군서야구축제
130여 팀 참가…사인회 등 행사 다채

복수의소식통“롯데,양의지영입준비끝”


